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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팽창정책으로 동예와의 전투를 하고 있는 정복왕 온조는 온두산성을 정복하러 

가다가 안개의 휩싸인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이상한 노인을 만난다. 그 노인의 

입에서 나오는 “왕모”라는 말에 혼란에 휩싸이는데 그런 온조 앞에 투구를 쓴 여전

사가 나타난다. 그 모습에 온조는 홀린 듯 여전사를 따라 과거 봉인된 기억의 파편 

속으로 들어간다.

  60년 전. 졸본부여.

  순수한 소녀 소서노는 송양왕의 왕후가 될 것이라는 신탁에도 불구하고 사랑

하는 우태와 도망가서 비류와 온조를 낳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도망자의 삶을 산

다. 그러나 7년 동안 집요하게 자신들을 쫓아 온 집안의 호위무사들에게 우태가 

죽음을 당하고 비류와 온조 마저 생명을 위협받자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

졸본성 최고의 여전사이자 재력자로 거듭나게 된다. 점점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

힌 소서노는 비류와 온조를 왕재로 만들기 위해 해모수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

라는 타이틀을 가진 주몽을 두 번째 남편으로 맞이하여 왕위에 앉히고 자신의 

방패막이로 이용하려한다. 

  소서노의 의도와는 달리 주몽의 친아들인 유리가 졸본에 오면서 적통자로서 

고구려 제 1왕자가 되고 졸지에 후계 구도에서 몰러나게 된 온조는 소서노와 상

의도 없이 주몽을 시해하려다 실패한다. 그 일을 계기로 주몽은 비류와 온조를 

고구려에서 추방할 것을 소서노에게 요구한다. 아들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소서

노는 고구려에서의 모든 지위를 놓고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난다. 오랜 전투와 방

랑 생활에 지친 유민들은 정착하고자 하는 비류파와 더 많은 땅을 정복하고자 

하는 온조파로 갈리게 된다. 결국 소서노는 비류의 손을 들어주고 온조에게 더 

이상의 정복전쟁을 그만 둘 것을 명령하지만, 온조는 오히려 자신의 권위에 도

전하는 소서노에 대해 살해를 지시한다.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소서노는 

스스로 온조의 칼날에 뛰어들어 온조에게 성군이 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. 

그 죄책감에 더 잔혹한 정복왕이 된 온조.

  다시 현재. 소서노의 호위무사 오간은 소서노의 주검을 수습하고, 긴 세월 동

안 죄책감에 기억을 봉인한 채 정복의 야욕에 불타 지옥을 살고 있는 온조를 소

서노의 유령 앞에 세운다. 소서노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온조는 마침내 소서

노의 품 안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. 긴 기다림 끝에 소서노의 유령과 함께 

사라지는 오간. 이제 평화의 시대를 예감하는 온조만을 홀로 남긴 채.....


